	스리랑카, 양자간 국방협력 활동 강화



□ 남아시아  
• 방글라데시 주재 고등판무관 HE Tareq Md Ariful Islam은 2022년 11월 21일 스리랑카 콜롬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제51회 방글라데시 국군의 날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주빈으로 참석한 스리랑카 국방장관 Kamal Gunaratne 장군은 1971년 방글라데시 해방전쟁은 세계 자유운동사의 분수령이었으며 남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를 국방 역사를 통해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간에 유지된 중요한 관계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국민과 방글라데시 군대의 강인함, 용기, 용기 및 애국심의 모범입니다.
• 도널드 루(Donald Lu) 국무부 남중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2022년 10월 19일 코테(Kotte)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Sri Jayewardenepura)에 있는 국방 본부 단지에서 카말 구나랏네(Kamal Gunaratne) 국방장관을 예방했습니다. 줄리 정 주한미국대사가 동행한 미 국무부 차관보를 환영하고 간략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 2022년 8월 12일 스리랑카 해군(SLN)은 파키스탄 해군 함정(PNS) Taimur의 콜롬보 항구 공식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169명이 탑승한 길이 134m의 배는 8월 15일까지 섬에 머물렀고 선원들은 두 해군 간의 협력과 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SLN이 주최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 호주
• Indo-Pacific Endeavour(IPE) 이니셔티브는 2017년 호주 방위군이 호주와 지역 보안군과의 참여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이에 IPE는 올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로 복귀해 동티모르,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인도. 이에 따라 IPE에 참가하는 호주 왕립 해군 함정 2척(HMAS Adelaide 및 HMAS Anzac)이 2022년 10월 25일 스리랑카 콜롬보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사령부에서 Nishantha Ulugetenne는 양국의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호주 왕립 해군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2022의 일환으로 상륙 작전 세미나 및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스리랑카 해군과 모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스리랑카 해군 및 공군 요원 그룹이 콜롬보에 있는 두 선박을 방문했습니다. 섬을 방문하는 동안 HMAS Adelaide와 HMAS Anzac의 선원들은 스리랑카 해군이 주최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양국 해군 간의 협력과 친선을 강화했습니다.
□ 한국
• 최근 한국 민군작전사령관 정덕성 소장은 COVID 19, 말라리아 및 남수단 UN 임무부(UNIMISS) 컴파운드 내부의 기타 전염병에 대한 스리랑카 N.M Niflar 중령이 지휘하는 8군단 SRIMED(스리랑카 육군의무부대) Level 2 병원 위생과의 탁월한 서비스에 대해 감사를 표시. 


□중국
• 중국 탄도미사일 및 위성추적함 '위안왕5호'가 2022년 8월 16일 스리랑카 남부 전략항인 함반토타에 도착했다. 인도의 겸용 정찰선으로서 "평화와 우정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항구에 정박함으로써 우주,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양자 관계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관리에 따르면 인도는 선박의 기술적 능력과 방문 목적에 대한 안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Yuan Wang 5'는 국제법에 따라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의 안보나 경제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 문제를 스리랑카의 주권적 결정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섬은 모든 국가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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